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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무게에 따른 북강활의 생육 및 추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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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eight of crown part effect on growth and bolting response of

Ostericum koreanum Kitagawa. Bolting rate with crown part weight was represented 0%, 0%, 4.1%, 12.9%, 25.1%, 34.9%

corresponding to each crown part weight 5 g, 10 g, 20 g, 30 g, 40 g, 50 g. The heavier the crown part weight was the higher

the direction rate rose and the flowering time came earlier. The dried root amount was the highest at 30 g and crown part

number, the length of root, and crown diameter showed all the highest figures at 30 g. The relation between amount per 10 g

and outcrop weight increased on secondary regression formula as weight increased and reached its peak at 29.7 g and then

decreased over 29.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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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강활 (Ostericum koreanum Kitagawa)은 산형과에 속하는

숙근약초로서 그 뿌리를 진통, 진경, 거풍, 발한, 해열 등의 한

방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정유와 coumarin 유도체인

oxypeucedarin, prangolarin, osthol, imperatorin, isoimperatorin

등의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o et al., 1994;

Kwon et al, 2000). 강활은 문헌에 따라 학명이 Angelica

koreana Max. (Yook, 1994; Lee, 1994), Ostericum koreanum

(Max.) Kitagawa (Lee, 1993; Ahn, 2003) 및 Ostericum

praeteritum Kitagawa (Lee, 2003; Lim, 1999) 등으로 다르

게 수록되어 있는데, 대한약전에서는 강활의 기원식물로 O.

koreanum이 수록되어 있고, Korean Plant Names Index

(2008)에는 강활이 O. praeteritum으로 등록되어 있다 (Korean

Pharmacopoeia, 2003; Korean Plant Names Index, 2008). 

강활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강원도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의 준고랭지~고랭지가 재배적지이며 남부평야지에서는 한

여름 하고현상이 일어나고 산간지 표고 600 m의 정도에서 많

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Lee, 1994), 한국강활은

coumarin류를 함유한 남강활 (南羌活)과 bisabolangelone를 함

유한 북강활 (北羌活)의 2종류가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Chi,

1974). 남강활은 종자결실성이 높고 노두크기가 작아서 실생

번식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강활은 종자결실성과 발

아율이 낮은 반면 노두가 크게 생장되어 대부분 노두번식으로

재배되고 있다 (Lee, 1994; Kim et al., 2006). 

산형과 당귀속 식물의 당귀, 백지, 강활과 방풍 등은 추대가

되면 뿌리가 목질화 되어 약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

이 크게 떨어지고 수량도 크게 감소되는데 (Lee, 1994), 강활

의 추대된 주는 추대되지 않은 주에 비해 수량이 82% 감소된

다고 보고한바 있다 (Kim et al., 2006). 강활의 추대는 종묘

크기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남강활은 36.9~89.6%, 북강

활은 4.1~28.9%의 추대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Seo et

al., 1994; Kim et al., 2006), 북강활이 추대율은 낮으나 노

두무게와 정식시기에 따라 추대율이 남강활과 비슷하게 높을

수도 있다 (Hur et al., 2006; Kim et al., 2006). 이러한 강

활의 재배방법은 농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고 현재까지 추대

방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 농가재배에 가장 큰 애로사항

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강활은 양토와 배수등급 약간양호에서

수량이 가장 많았고 식양토와 배수불량등급에서 수량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Hu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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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활의 묘 크기에 따른 추대반응에 대하여 Seo et al.

(1994)은 대묘에서 89.6%, 중묘가 64.4%, 소묘가 36.9%로 묘

가 클수록 추대율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Ahn et al. (1994)은

묘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참당귀의 추대율이 증가되었다고 하

였고, Choi et al. (1995)은 지황 종근의 굵기가 굵을수록 추

대율도 높아졌는데 이는 초기생육이 왕성하여 화아분화가 촉

진되면서 추대율도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북강활의 노두무게에 따른 생육

과 추대반응을 분석하여 추대억제를 위한 재배기술을 구명코

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장소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봉화고냉지약초시험

장 시험포장 (표고 450 m)에서 수행되었다. 시험재료는 북강

활로 춘양지방수집종을 사용하였으며, 노두는 10월 30일 수확

된 뿌리에서 즉시 따내어 사양토인 흙 20㎝ 깊이로 움저장하

여 월동시킨 다음 정식 전에 굴취하여 노두무게를 5, 10, 20,

30, 40, 50g으로 구분하여 4월 10일에 정식하였다. 강활의 재

배방법은 재식거리를 45 × 25㎝로 하고 시비량은 N-P2O5-

K2O가 16-24-9㎏/10 a이었는데 N은 정식전 30%, 7월상순

35%, 8월하순 35%로 나누어 시비하였고 그 외 는 전량 기비

로 시용하였다. 

추대기조사는 시험구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2㎝ 정도의

줄기마디가 1~2개 나왔을 때 최초추대기로 하였고, 추대기는

40% 이상으로 추대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을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정식한 일자부터 도달 할 때까지 일자를 산출하였다. 개

화기는 추대된 전체 주수에서 40% 정도 꽃이 필 시기를 기준

으로 하였다. 지상부 생육은 근생엽장, 엽수와 화경장 등을 생

육최성기인 9월 중순에 조사하였고, 지하부의 특성은 기온이

내려가 생육이 완전히 정지된 시기인 10월 중순에 수확하여

지하부의 근장, 근직경 및 생근중 등을 조사하였다. 시험구배

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반복당 20주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조

사항목과 조사방법은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 (Kim et al.,

2003)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북강활은 종자결실성이 지극히 낮고 발아율도 크게 떨어져

대부분 노두를 번식체로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노두 무게에

따른 개화특성은 Table 1과 같이 5g, 10 g, 20 g, 30 g, 40 g

과 50 g에서 각각 0%, 0%, 4.1%, 12.9%, 25.1%와 34.9%로

무게가 무거울수록 추대율도 증가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최초추대기 및 추대기도 무게가 무거울수록 역시 빨라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개화 소요일수도 같은 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는데 40 g~

50 g이 95일, 30 g이 95일, 20 g이 99일 소요되어 무게가 무

거울수록 개화기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활의 화아분화는 일반적으로 5월부터 시작되는데 화아분

화시 어느 정도의 기본영양생장이 되어 있어야 되며 이러한

영양생장은 묘의 크기나 중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강활

노두의 무게가 10 g 이하의 노두에서는 전혀 추대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나 30 g 이상에서 추대율이 점차 증가 된 것은 노두

무게가 추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두무게에 따른 생육특성은 Table 2와 같이 노두무게가 가

벼운 것 일수록 활착율도 떨어졌는데 5 g에서는 59.2%로 저

조하였고 10 g에서도 70.6%로 역시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무

게가 무거운 30 g 이상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활착율을 보

였다. 

근생엽장에서는 30 g의 정식구에서 가장 길고 노두가 가벼

운 5 g의 정식구에서 가장 짧았으나 처리간의 유의성은 없었

으며 엽수에서도 40 g의 정식구에서 가장 많은 경향이었다. 복

산형화서수는 20 g에서 40 g까지는 28~31개로 비슷하였으나

오히려 무거운 50 g에서 감소되었다.

노두무게에 따른 지하부 생육특성과 수량은 Table 3과 같이

노두수에서는 30 g이 7.6개로 가장 많았으며 50 g의 가장 무거

운 노두에서 4.3개로 오히려 노두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이

유는 무거운 노두가 조기에 추대가 많이 되었고 추대가 되면

지하부의 생육은 오히려 줄어들고 목질화가 되면서 노두발생

이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장과 근두직경에서도 같은 결과였는데 30 g에서 가장 길

고 두꺼웠고, 이러한 특징이 지하부 생체중에 영향을 미쳐 비

Table 1. Bolting and flowering characteristics of O. koreanum by different weight of crown part.

Weight (g) Bolting rate (%) Days to first bolting Days to bolting Days to flowering Flowering date

95 90.0d†
− − − −

10 90.0d − − − −

20 94.1d 51a 54a 99a July 18

30 12.9c 44b 50b 96b July 15

40 25.1b 42b 49b 95b July 14

50 34.9a 41b 49b 95b July 14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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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부 건근수량에서도 30g이

41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 g, 40 g, 10 g, 50 g,

5 g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0 a당 수량과 노두무게와의 관계가 Fig. 1과

같이 2차회귀식 y = −0.2471x2+ 14.672x + 171.61 (R2= 0.85**)

으로 유의성 있는 회귀관계를 보였는데 노두무게가 무거워질

수록 일정하게 수량이 증가하다가 29.7 g에서 최고수량을 나

타내었으며 그 이상 무게에서는 수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노두가 40 g 이상의 무거울수록 추대율도 증가하고

수량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무겁고 충실한 노두를 선호하며 월

동하였을 때 큰 노두는 부패율과 정식 후 결주율이 낮아 농가

에서 재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실

험의 결과로는 45 g (Ø40㎜ 내외) 이상의 노두는 추대율을

증가시켜 수량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뿌리에서 떼지 말고 그대

로 두면 뿌리의 무게가 그만큼 줄지 않게 되어 생산자 입장에

서는 판매시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추대율과 수량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

는데 40 g 이상에서는 25.1% 이상의 추대율을 나타내었으며

북강활도 추대가 되면 뿌리의 목질화가 진행되고 성장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추대율 만큼 수량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Seo et al. (1994)은 강활의 묘 크기에 따른 추대 및 수량

에 관한 연구에서 대묘 (근경 0.9㎝이상), 중묘 (0.8~0.6㎝),

소묘 (근경 0.5㎝ 이하)로 구분하여 정식한 결과 추대율이 대

묘 89.6%, 중묘 64.4% 및 소묘 36.9%가 발생되었으며, 10 a

당 생근수량은 산파 소묘 정식구에서 853㎏로 가장 많았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활의 추대된 주는 추대되지 않은 주에

비해 수량이 82% 감소된다는 보고 (Kim et al., 2006)와 일

치되는 결과이다. 

식물생육 및 식물생육 특성이 비슷한 같은 속의 참당귀에서

도 Ahn et al. (1994)은 참당귀 종근의 무게 5 g 이하에서는

추대율이 38.6%이었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추대율도 상승되어

15 g 이상에서는 78.3%가 추대되었다고 하였으며 주당 지하부

생근중도 추대율이 낮은 5 g 이하의 종근에서 가장 무거웠다

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이 외에 지황 종근의 굵기

가 굵을수록 추대율도 높아졌는데 초기생육이 왕성하여 화아

분화가 촉진되면서 추대율도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Choi et

at., 1995).

강활의 재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대의 원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O. koreanum by different weight of crown part.

Weight (g) Survival rate (%) Radical leaf length (㎝) No. of leaves (/plant) Flower stalk length (㎝) No. of compound umbel (/plant)

95 59.2d† 60.8a 24.8a − −

10 70.6c 65.6a 25.6a − −

20 81.1b 68.6a 27.3a 112a 28a

30 89.8a 69.4a 26.4a 125a 31a

40 90.4a 67.3a 27.8a 121a 31a

50 92.5a 64.9a 27.4a 107a 24b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MRT.

Table 3. Root growth of O. koreanum by different weight of crown part.

Weight (g) No. of crown Root length (㎝) Root diameter (㎝) Fresh root weight (g/plant) Dry root yield (㎏/10a)

5  4.5d† 39.9a 5.3b 126.9c 235.3d

10 5.7c 38.3a  5.5ab 159.5b 297.7c

20 6.8b 42.2a 6.0a 166.1b 349.7b

30 7.6a 43.8a 6.2a 210.1a 416.9a

40  5.2cd 37.4a  5.7ab 155.3b  331.5bc

50 4.3d 36.8a 5.3b  142.9bc 289.9c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MRT.

Fig. 1. Relationshipbetween weight of crown and dry root yield
in O. kore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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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명하고 추대방지 재배기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두무게에 따른 북강활의 생육 및 추대반응 시험결과 노두무

게에 따른 추대율은 북강활의 노두무게 5 g, 10 g, 20 g, 30 g,

40 g, 50 g에서 각각 0%, 0%, 4.1%, 12.9%, 25.1%, 34.9%

로 노두무게가 무거울수록 추대율이 증가되었고 개화기는 빨

랐으며, 건근수량은 노두무게 30 g에서 가장 많았고 노두수,

근장, 근두직경도 모두 30 g에서 수치가 높았다, 10 a당 수량

과 노두무게와의 관계는 2차회귀식에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증

가하다가 29.7 g에서 최고수량을 나타내었고 그 이상에서는 감

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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